
일본의 지가사키 방직 - 구미로의 원단 수출 늘려 

일본 가나가와현(神奈川縣)의 지가사키(茅 崎ケ ) 방직은 구미 시장으로 텍스

타일을 수출하고 있는데, 2006년의 춘하 시즌에는 지난 시즌보다 50% 증가한 

1억 5천만 엔을 수출하였다. 경영주는 적어도 연간 3억 엔을 수출하여야 하

고, 가능하면 5억 엔을 수출 목표로 정하고 싶다는 생각이다. 

이 회사의 텍스타일은 후가공으로 유럽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마무리

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며, 장인(匠人)의 기술이 뛰어난 지가사키 방직이라

는 평가를 정착하고 있다. 

2006년 추동 시즌의 대량 주문은 현재 몇몇 발 빠른 디자이너 브랜드와 

가격 교섭을 잘 하고 있으며, 주문이 잘 들어오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소재 

샘플 직물을 출하하고 있는 브랜드도 있다. 

지가사키 방직은 고정 고객이 많아지는 데 따라 “프리미에르 비전(Premiere 

Vision : PV)”의 전시 부스로는 너무 좁아서 관객 접대도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다음 PV부터는 부스 면적을 1.5배로 늘려 상담 테이블을 3세트 놓게 할  계

획이다. 

또한 우수한 일본인 텍스타일 디자이너를 계속 지원해 주기 위하여 다음 

PV에서는 지원 받는 디자이너가 디자인하여 지가사키 방직이 제작한 텍스타

일을 자사 부스에서 크게 소개할 예정이다. 그럼으로써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바이어에게 계속 참신한 충격을 주고 싶다고 경영주는 열을 올

리고 있다. ♣ 


